
저1962호 1989년 3월 4일 장간 2007년 10월 7일 

X171훈련 

2007년 1월 1일， 신년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있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자! 십자가를 지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 

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1" 그리고 2월에 있었던 제1차 청지기훈련(그리스도의 

교회， 겔 34:26)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뭇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 

도 복 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 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겔 34:26) 

이같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되어 더욱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생명이 싹트는 봄날은 우리에게 더욱 아 

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6월 15일 금요일 저녁 자칫 나른해지기 쉬운 무더 

운 여름을 앞두고 열린 제2차 청지기훈련(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은 주님 

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우리의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 

게 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사랑 친밀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을 베푸 

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 

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3차 청지기훈련(교회가 펼요한 영적 부흥， 합 3:2)을 

앞두고 있습니다.10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님의 교회 

를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펼요한 영적 부흥에 대 

한 분명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청지기훈련은 모든 성도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의 

잔치입니다. “여호와여 주는주의 일을이 수년 내에 부홍케 하용소서" (합 3:2)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역사 속에 임하여 오셔서 정조를 보여 주 

신다고 예고하여 주신 날이다. 인간의 삶에는 

아름다운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그 

러나 이 기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담과 이브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마 

크리스마스 매시XlfJ (금요찬양집회) 사되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 

하고 홀로 외로워 몸부림치다 떠나는 인생들이 

다. 우리 모두는 아픔， 고난， 죽음을 안다. 우리의 

신앙고백 역시 이것을말하고 있다. 예수님은우 

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용 10:4) 

우리들은 임마누엘 안에 대답을 가지고 있다. 성 

쭈께서 찬흩I 징초를 쭈질 껏ιI다 
(()/사야 7:/() ;ov /óJ 

음은 불륜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사랑처럼 승화시킨다. 이토록 

험악하고 추악한 인간의 삶이 꼬리를 물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전 

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μ} 7:14 ; 녹 2:11)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인간의 역 

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나 

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었 

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기독교에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다. 임마누엘은 의미 없는 비밀 단어가 아니다. 

임마누엘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우리의 대상 

이 되신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엄마누엘께 우리의 심지가 굳어질 때에 “우리와 함 

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μ} 26:3) 신약을 전체 

적으로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씨 32:8)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다. (요 1:14)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넣으신 그 하나님이 크리스 

마스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깨를 만져 주시며 말씀하신다. (녹 2 : 1O~11， 14 ; 마 1:21~23)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가? 학생이 원하면 선생님은 와서 가르치신다. (요 

10:10)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마 6:9~13)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은7t? 주님의 

삶을 바라보라. (요 14 : 9~1이 예수님은 버림 받고 비난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모 

두 아셨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개 예수님이 어떻게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는 

지를 보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엄마누엘 

주시다.씨 25:4~5) 더욱 중요한 것은， 임마누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생을 일주일로 생각해 보자. 월요일에 태어나서 화요일에 세례를 받고， 수 

요일에 결혼하고， 목요일에 병들고， 금요일에 병이 심해져서， 토요일에 죽고， 주일에 장 

경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 주신다. 하나님 

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일을 진행시키시며 동정녀 마리아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년 기억하는 날이 곧 크리스마스이다. 예수님은 친히 

체험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주 

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c녹 19:1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당시의 형편은 오늘날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아기 예 

수께서 오시기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세상， 그러나 또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지에는 

너무나 완벽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소나무를 찍어서 집안에 

들여다놓고 기뻐하며 장식을한다. 그러나 이 나무는 벌써 죽은나무요， 마르기 시작하 

는 나무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이를 인정하 

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명예 좋은 집 명품 등으로 장식하며 꾸미고 겉치레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서는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인 뿌리에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더 이상 치장은 필 

요가 없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때문이다. (고후 5:17)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 아직도 죽은 나무에 장식하는 거짓된 삶을 계속하겠는가? 아니면 죽은 인생의 모습 

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마누엘이시다. 크리스마스는 

오직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결혼， 직장， 

자녀양육， 기쁨， 슬픔， 두려움의 영역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실 

는지 보게 될 것이다. 창조주 전능하신 심판자，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바로 이곳에 계신다. 크리스마스에 엄마누엘의 하 

나님이 오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개개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 

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이미 주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μ} 7:1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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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GIVE /ME THIS HILL COUNTRY 
(6)Then the sons of Judah drew near to Joshua in Gilgal,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said to him, 
“ You know the word which the LORD spoke to Moses the man of God concerning you and me in Kadesh-barnea. 

(끼 ‘'1 was forty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ent me from Kadesh-barnea to spy out the land, 
and 1 brought word back to him as it was in my heart. … (l3)So Joshua blessed him and gave Hebron to Caleb the son 

of Jephunneh for an inheritance. (14)Thel깐ore， Hebron became the inheritance of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un피1 this daι because hefoUowed the LORD God of Israelfu11)’'. (Joshua 14:6-14) 

AAft%e「 fb때O아ortyπ따ty-f뼈IV뼈V얘ey郞e않뻐없a하ars. C어a히le야b s떼tl비베il川11버b따e하h뼈1 

splr띠n따ItωU뻐a허le야yes . This was the land that the L냐Oα「띠d God had to띠O이|띠d Moses to 

give to h에1m as a spec디ia리1 iπIn미1니lher끼itance for his accurate report at Kadesh 

barnea . How did he live for so long with this faith? His last forty-five years 

were not easy, living in the desert and watching everyone that walked out 

of Egypt die. He and Joshua were the only ad비t survivors . With such a 

hard life, he still kept on in his faith . His strength remained, just as it had 

the day that he and Joshua stood before all of Israel with their hopeful 

account of the Promised Land. Of the twelve investigators sent out, only 

Joshua and Caleb believed that if God was with them that they could have 

this place. When Moses died , Joshua became Israel ’s leader. At the 

appointed time, Joshua began dividing the land among Israel ’s tribes. It 

was a day of remembering , and although Caleb was now eighty-five years 

old, he asked Joshua to give him the hill country. Why did Caleb want 

such a difficult task? This was the land that ten other men saw as too high 

and too difficult to conque r. They were discouraged . This was the land 

filled with giants. Caleb was now a senior citizen . What motivated him to 

press on concerning this tough area? 

Caleb remembered God ’s promise to him, "Then the sons of Judah 

drew near to Joshua in Gilgal ,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said to him , “ You know the word which the Lord spoke to 

Moses the man of God concerning you and me in Kadesh-barnea . 1 was 

forty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ent me from 

Kadesh-barn.ea to spy out the land, and 1 brought word back to him as it 

was in my heart." (vv. 6-7) Caleb’s witness was still the same because his 

heart was still the same. Forty-five years prior, God told Moses, “ But My 

servant Caleb, because he has had a different spirit and has followed Me 

f미 Iy， 1 will bring into the land which he entered, and his descendants shall 

take possession of it." (Num . 14:24) At that time , all of Israel was 

depressed and discouraged because they believed the majority, not the 

minority report. Caleb was different. He and Joshua told God’s people , 

“The land which we passed through to spy out is an exceedingly good 

land.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then He will bring us into this land and 

give it to us-융 land which flows with milk and honey.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fear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y w 

will be an inheritance to you and to your children forever, because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f비 Iy . " (vv. 8-9) Caleb completely followed 

God , not partially. He reminded Joshua of his full surrender, total 

commitment, and sincere dedication. He remembered how he stood apart 

from the crowd in victory. 00 you remember the time you decided to 

follow Jesus? 00 you remember how happy you were when you believed 

in Him? Where is your faith now? Have you left your first love? Jesus 

asked John to tell the church, "But 1 have this against you , that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Therefore remember from where you have fallen , and 

repent and do the deeds you did at first; or else 1 am coming td you and 

will remove your lampstand out of its place-unless you repen t." (Rev 

2:4-5.) 

Caleb remembered God’s faithfulness to him “ Now behold. the Lord 

has let me live, just as He spoke, these forty-five years, from the time that 

the Lord spoke this word to Moses, when Israel walked in the wilderness; 

and now behold, 1 am eighty-five years old today. 1 am still as strong today 

as 1 was in the day Moses sent me; as my strength was then , so my 

strength is now, for war and for going out and coming in ."(vv. 10-11) 

Caleb knew his strenght was from the Lord God . He knew God was with 

him . Even though he was old, he was ready to fight the biggest giants. He 

boldly stood before Joshua and said, "Now then , give me this hill country 

about which the Lord spoke on that day, for you heard on that day that 

Anakim were there, with great fortified cities; perhaps the Lord will be 

with me, and 1 will drive them out as the Lord has spoken." (v. 12) Caleb 

asked Joshua to give him the best blessing and the toughest work. He 

was not scared. He did not analyze the situation . As a senior citizen , he 

did not want to sit back and rest for his remaining years. He wanted to 

fight. God took care of him up to this hour. Grace had brought him safe 

thus far, so now he told Joshua to give him the greatest and toughest 

blessing . The Bible tells us, “ Therefore, Hebron became the inheritance of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è Kenizzite until this day,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God oflsrael f비 Iy. "(v. 14) 

My dear friend, God looks at your heart. He looks at your sincere faith . 

00 you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mind, and soul? This is what 

counts! If you have this faith , you can ask the. Lαd anything you want. 

Jesus promises, “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1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ask Me anything i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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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야에게 나야오고 그니스 사람 에분네의 야들 갈랩이 

여호수야에게 밝f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야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내 나이 샤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 
씨여호수야가 여분네의 야들 칼랩을 위하여 축복하고 혜므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혜므론이 그니스 샤람 여분네의 야들 갈웹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여호수야 14:6- 14) 갱생판욕샤 

45년이 지난 후에도 갈랩은 변함없이 헤브론 산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 

다. 이곳은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정탐 보고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 

여 갈랩에게 주신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간 

직하며 살았을까요? 광야를 전전하면서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던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던 지난 45년의 세월은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 

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오직 자신과 여호수아만이 살아 

남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인생을 보내면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기력 역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약속의 땅에 대해 여호수아와 함께 희망에 찬 

보고를 했던 그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파견됐던 열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랩만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줄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랩은 85 

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 

니다. 왜 갈랩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원했을까요? 이곳은 다른 열 명의 정탐문들 

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닥심했 

습니다. 이 곳에는 여전히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랩은 이제 노인 

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이 거친 땅을향해 도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 

을까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랩은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기억했습니다. “때에 유다자손이 길갈 

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랩이 여호수아에게 말 

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 

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 

고"(6~7절) 갈랩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랩은 그 마음이 그들 

과달라서 나를옹전히 쫓았은즉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땅을차지하리라!' (민 14:24) 그때 당시 소수가아닌 다수의 보고를믿었 

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랩은 달랐 

습니다. 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 

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라오직 여호와를거역하지 말라또그땅백성을두려워하지 말라그들은우리 밥이 

라그들의 보호자는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외는우리와함께 하시느니라그들을두 

려워 말라!' (민 14:7~9) 갈랩은 견고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옹 회중은 거인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여겼지만， 갈렘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거인을 작게 여겼습니다. 온 회중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했지만， 

갈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결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 

았습니다. 그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더 

나은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랩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 

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 

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밟는땅은 영영히 너와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8~9절) 갈랩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 

전한 복종과 온전한 임무 수행 신실한 헌신에 대해 여호수아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달리 승리할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 

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첫사랑을 잃 

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 

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춧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5) 

말씀하신 대로 생존케 하셨나이다 

갈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 

가나를보내던 날과같이 오늘날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 

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1O~11절) 갈랩은 그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 

께로 말미암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대한 거인들과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담 

대하게 여호수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 

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 

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대 

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12절) 갈랩은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를 떠맡겠 

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노인이라는 이유로 뒤에 앉아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쉬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 

다. 은총으로 지금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랩은 여호수 

아에게 가장 크고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을 자신에게 달라고 밀F하고 있습니다. “헤브 

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랩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온전히 쫓았음이며"(14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뭇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 

시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 : 13~14)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 

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닥심되어 있고 여러분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선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첫사랑， 구원 

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이 약속을 잊어버리십시오. 

갈렘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 억 

했습니다. 그는여호와하나님께 대한자신의 사명을기억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 

로 하여금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했습니 

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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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는 신자들이 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온 세계를 흔면}여야 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신자들의 시선 

은 온 세계를 향하여야 한다. 옹 세계의 영흔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신자들은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는 신자들이 해야 할 특별한 ‘그 무엇’ 이 아니다.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삶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 
은 선교를 특별한 ‘그 무엇’ 으로 만들어 교회를 자랑하는 한 방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교회에 해가 되거나 유익이 없을 때에는 가차 없이 선교를 중단해 버리고 있 

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 1:4) 예수님이 천국의 길， 진리 ， 생명이 

시다. (요 14:6)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예 

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 

희는가서 모든족속으로제자를삼아아버지와아들과성령의 이름으로세례를주 

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꿀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까 28 : 18~2이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 

심에 따라 온 땅 열방의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행 

1:8) “온 세계는 밭이다!" (마 13:38) 선교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다. 

옹 세계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나아가자!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옹 세계를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이다. 요즘 많 

은 교회들이 복음이 사라진 선교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지의 사람들의 삶에 도 

움이 될만한 것들을 제공한 뒤에 복음을 전할 거라 말한다. 그러나 끝내 복음은 흐 

려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교는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것들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패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 

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샤’(고전 15 : 3~4)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복음이 단순하기에 선교도 단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동}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신자는 주님 안에’ (in Him) 거 

할 때 참 신자로 거듭난다. (고후 5:17) 보혈로 거듭난 참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 

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자!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교에는 차별이 없다1" 예수님 

은 철저히 소외되었던 한 여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가 

서 복음을 전하셨다. (요 4:7) 또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긴 죄 많은 여인에 

게도 복음의 은총은 전해졌다.(녹 7:47~48) 또한 복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다. (마 19:13~14) 특히 이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여 전해졌 

다. 사마리아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벌립에게 성령님은 광야로 갈 것을 명하셨고， 

빌립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행 8:27) 이처럼 모든 사람 

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 왜 그 

런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 

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틈만 있으면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가는 연약 

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 

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μ} 53:히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시선은 온 세계 

를 향하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흔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7싸 한다. 선교는 신자들의 삶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선교 

사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남녀노소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 

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명이 신자인 바로 우리에게 었다.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이 복음 전하자!" (찬 273장) 아멘. 

2 1교구는 인천， 김포， 강화， 시흥， 광명， 부천 등 경기도 

서부 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225세대 565명의 성도 

가 6개 지역， 24개 구역， 7개 남여 전도회， 6개 남성 구역으 

로 나누어 섭기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데 2-3시간이 소 

삽차1f 샤랑A로 세워치는 지난 7월에는 교구 영성훈련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교구로 다시 한 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교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며 ， 지금까지 해오던 형식과 외식 
믿음의 공동체 21교구 

요되는 먼 거리지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 

랑하고 격려하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교회에 줄입할 수 없는 형편의 성도님 

들과 많은 에바다부， 사랑부 지체들이 매주 기쁨으로 교구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며 수요1부 예배 이후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 

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은혜가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저 주님께 감사 

할 따름입니다.(요일 3: 1) 

“주님 !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온 교구 식구들이 섬김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금요찬양집 

회에 참석하여 성탄 찬양을 하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다시 한 번 주 

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계속되는 단기선교에 잘 준비된 3개 팀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 팀이 예비된 영흔에게 복음을 전하여 선교 

현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 감격하며 

회개하는 온 교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 

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3) 총동원 전도집회에 태신자， 새가족 그 

리고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흔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친교를 하였습니다. 21교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난 교 

구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기를 기도합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구로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혈로 씻기사 정한 마음을 주 

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리스 

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21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시편 

118: 20 - 23) 정청길(장로， 2 1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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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이 이찌 푸에 달 남갔습나다. 

아작도 ‘선교를 갈까? 말까?’주져하고 았다면， 

믿음의 눈을 옐고 한때 전ì.를 쥬저했던 그들， 

주민흥헌 2007년 1 0월 7일@ 

그러냐 믿음으로 냐아자 정령의 은혜를 청함한 증인들의 고백을 보삽시오! 

햄 선교지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고， 사료될은 영적으로 고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께 감사효}l::t. (박유미 집사) 는구나! 언어를 배우고 익히며 과연 이 말을 그 나라 

소맹1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 • 에 가서 어느 묘덤 사용하고 전하고 올 수 있을지 우 

하면서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하며 예비하신 영흔들 훌 모든 선교사역의 계획과 과정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려가 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어른에서 어린 아이까지 말씀 것을 깨닫는 선교였다. 숙소， 차량， 사역지， 어느 것 만나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잘 받아들였다. 이곳에 주님 하나도 처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전하게 하셨다. (김영임 집사) 

의 빛이 비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명자 집사) : 를 당황하게 E띨었고， 지쳐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선교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햄 우리가 그들을 안타깝게 여져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램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영적으로 힘들었다. 의 주권하어} 있다는 것을 .... (오명자 집사) 

그러나 그 영흔들이 불쌍하게 보여 더욱 성령님을 의 

지하였다.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 . 햄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임을 깨닫는 선 

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셨다. 교였다. (김정희 집사) 

(김종희 권사) 

우리보다 좋은 음식을 못 먹거나 못 입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가난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을 모르고， 새 생명 얻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때문이어야 한다. (조은비 집사) 

훌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죄인 된 나를 다시 보았습니다. 햄 선교지에 도착하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 

뿜 언어를 완벽히 외웠다고 교만했던 저는 첫날부터 완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일을 

전히 실패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 행하셨습니다. (손향아 집사) 

세요 1"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하면서 

온전치 못한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확신으로 채워주 행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셨습니다. (염새봄 학생)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며 우리가 하나님 

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조용민 성도) 

램 농촌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 햄 이방 종교의 세력이 지배적이었던 지역의 아이들이 즐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영혼이 싸우며 예수 겁게 주님을 찬행}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 우리들의 

님의 군사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늘 동행하시는 주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묘떨 바라뾰l 이끄시는 역 

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 (정인선 집사) 사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었습니다. (이동욱 학생) 

햄 빈부의 차이가 무척 심했고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 

어 보였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한마디로 불쌍했 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로 

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환경이나 조건이 불쌍한 것 ;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 

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 ; 에 저희가 뿌린 씨앗은 비록 작지만 성령님이 크게 

여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제일 키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광우 학생) 

마음 아폈다. (함화자 권사) 

램 교통 사고로 온몸을 움직이기 힘든 40대의 여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녀는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복음을 영접했다. 감동! 그 자체였다. (최형동 

집사) 

햄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안타까웠습니다. (박영진 성도) 

품 결과에 연연하거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 

라 한 영혼을 뀌하게 생각하며 작은 손짓으로 전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툰 나의 손짓에도 감사하게 히셨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주님， 잠든 나를 또 다시 부르시 

햄 단기선교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 

로도 계속되어야 할， 주님을 흔댄} 신실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열밑띨 효면}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거 

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홍l이지 집사) 

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절히 전도지를 읽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의 표 

정과 마음이 밝아지곤 한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셨다. 

(김국진 집사) 

램 처음 가는 선교， 나도 이제 선교를 가는구나 ! 보내는 

자가 아닌 내가 직접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 

다웠다.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 

의 영광어 드러나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다. (이미애 

집사) 

햄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러 

우리는 나갔다. 가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짜증도 났 

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순종했다. 우리 

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먼저 사료틸을 전도했다. 순 

간 순간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 

주셨다. (이희진 학생) 

램 선교는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 

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 

야 할 일이다. 아프간 사태와 겹쳐서 선교를 떠나기 

전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러한 

인간적이고， 나익한 생각을 부끄럽게 히셨다. 정말 황 

금 어장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흔 

들을 만나게 하셨다. (오민선 학생) 

지난 주에 도착안 선교 팀 (l 개 팀) 

기 간 팀 팀장 

9월 29일(퇴 - 10월 6일(토) 117 .24 교구 연합 | 조문수 

면재 사역 중민 선교 팀 (2개 팀) 

기 간 l 팀 

10월 1일(월) - 10월 10일(수) 1 22 교구 

10월 2일(화)- 1 0월 9일(화) 1 0멘찬양대 @ 

팀장 

흥원석 

킨오쿼 
I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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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풍괴 나눔 

ηH 딛·꺼! 하심 흘 감사한다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50년이 되어 간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지금까 

지 주일 성수하며 살아왔다. 연륜이 길다고 믿음이 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래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서울에 있을 때나 줄장 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죠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 

다는 것을 마음 갚이 새기며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순서에 따라 주일을 성수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님을 알아 가면서 많이 바뀐 내 자신을 느낀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 

을 것이니라"(막 8:34) 참으로 나에게 새롭게 조명되는 말씀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말햄1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작년에 단기선교를 준비하다가 

결국 포기해야 했다. 나의 뜻이고 바램이었지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걸 올해에야 깨달았다. 왜냐하면 올해는 단기선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의 뜻 가 

운데서 모든 과정을 순적히 진행시켜 주셔서 두 번이나 선교를 갈 수 있었기 때 

문이다. 나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요즘 아주 기쁘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비록 실천이 어렵고 많은 부분을 비껴가지만 옳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말씀을 

알게 하셔서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명 

령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현재 정말 어 

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직접 선택하 

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써 주신 것을 감사한다.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 

게 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노력하게 하심도 감사한다. 그 외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다. 앞으로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 나를 더 내려놓으려 하는데 ， 더 나를 부인 

하려 하는데， 나의 십X까를 지려 하는데，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 

려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노랜 *~ z .-
R 

우종호(집사， 6교구) 

*H )I( N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디 가지 말고 곧장 와. 숙제 해놓고 금요찬양집회에 가야 

지 “엄마， 우리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안 돼?" “집에 있으면 뭐하니 . 엄마 없을 때 

게임하려고 그러니?" “엄마， 아니야. 우린 책 읽고， 숙제할 거야 “그래도 가야 돼 !" 

“엄마， 그럼 찬양 끝나면 우린 나가서 놀게 좀 양보하는 척하면서 아이들은 얼른 

말씀 듣는 시죠띨 피해 보려고 한다. 아직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정도니 설교 시간 

이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해서 “찬양하는 시간은 좋아?’라고 물어본다. “엄마， 난 

〈할렐루0샤가 좋아!"한다. 이 때쯤이면 형에게 질세라 작은 o}이는 의자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댄다 “지난 번에 우리 반써서 〈할렐루0샤를 수업 시죠뻐 했는 

데， 알지? 우리 만k게 나하고 중현교회 다니는 시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 우리 둘이 

잘 했다고 선생님께 칭찬받았잖아?" 아주 의기S뺨하게 자료띨 ü};<j만 사실 큰 0에 

는 노래를 그다지 잘 하는 편은 아니다. 그런데 금요찬양집회에 찬양을 할 때면 그 

시간묘띔은 큰 소리로 신나게 부른다. 지휘도 해 가면서 말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평생 동안 지속되길 기도한다. 

금요찬양집회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아이들과 동행한다. 식구들과 함께 예배 

를 드리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주일에는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 

를 하다 보면 오후 4시좀 되야 서로 얼굴을 보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금요찬양집회에 같이 가려 한다. “얘들아 금요찬양집회에 가자. 그리 

고 엄마 아빠 노란 책 좀 챙겨 우리 교구 찬양집 표지 색깔은 노렇다.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색깔이다. “엄마 내가 들고 갈게 작은 아이는 벌써 노란 책을 옆구리 

에 챙겨 끼고 나선다. “롤러 브레이드를 타고 가면 안 되냐? 사등띨 받으면 왜 바로 

먹으면 안되냐? 왜 형은 차 뒷자리를 다 차지하고 굽냐.?" 이런 저런 말들로 옥신각 

신 해가며 금요일의 교통 체증을 뚫고 우리 가족은 말씀과 찬양의 은혜로 가득한 금 

요찬양집회에 간다. 

조인희(집사 7교구) 

네논 내 캔ol~! 

늦짝이 공부로 힘들고 외롭던 유학 시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성S써 다녔 

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시선을 

자양분 삼아 교만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제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과 

는 눈조차 맞추려 하지 않았고， 자아도취와 허영에 물든 저는 미서포 곱게 쓰고 미사 드리 

는 행위 역시 제게 어울리는 우아한 종교일 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였습니다. 어떤 어 

려움이나 고노배도 주님께 기도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나익받 행위였고， 종교는 죄의식만 

돋우는 성가신 존재로 버리지도 꿀어 안지도 못하는 애물 단지였습니다. “네가 죄인”이란 

말씀엔 분노까지 덧붙여 콧방귀로 무시하였고，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가며 “이치에 맞네. 안 

맞네 . 하면서 불평 불만을 노트에 깨알처럼 적어놓았습니다. 저를 전도하려는 개신교 사람 

들을 대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흐뭇해하였고，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께 “내게 

해 준 게 뭐 있냐?”며 하늘을 효t해 주먹을 들이대던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저를 기어이 주일예배에 꿀어다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 

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몸 속의 물이 다 빠져나간 줄 착각할 '&들훌 눈물， 콧물 쏟 

으며 회개케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 

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변했습니다. 교회를 일 주일 내내 가지 못하는 것에 불묘l이었고， 아예 법으로 교회를 일 주 

일 내내 다니게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할 정도로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거웠습니다. 주님의 

사료띨， 그 큰 구원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링에 푹 빠 

져 버렸습니다. 

귀국 후 주님만 섬기며 선교할 수 있고， 새벽기도회에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 

고 기도하였습니다. 충현교회에서 1분 거리에 직장을 주시고 집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자상 

하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기 전， 위임목사님의 “예수님이 진짜”라는 참 

복음만을 듣게 해 주신 10년 여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난 후의 승리의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린 아이처럼 기쁨으로 춤추며 찬St하 

고픈 예수쟁이로 묘띨어 주신 그 일은 진정 기적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 1)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외로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위 사료단들이 저를 ‘예수쟁 

이’ 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름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나의 영원히 사 

는 길인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젠 ! 

임금순(집사， 2교구) 

사람의 펀지@ 

읍l자..." 복음만이 갇l짜el 껏을 

존킹아고 Äf랑Óf는 al강’관 목，A，f딛께 

목사는" 안덩아세요 ? 저슨 Of먼l 찬gt대호 옹시하다1f 독 gl에 유학와 gI슨 투승연C;J LI다. 떠 

나올 때도 el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졌}슨데， 을 11도때 주시고 만부 울01봐 주셔서 강，A，f합니다. 

낀강은 이떠fl지요 ? 저는 이곳에 유학와서 g딴로 목사는l 절교 1f 그립습니다. 교효'f1f 말씀 

으로 무장되지 아니아고 그저 0/f.1 사회나 유악 사효1 f.1에 Äf교 오g Ef도로 전럭에'ff 5?，'슨 e4응l 

을 봉니다. 회개에 관한 T도， 예4삼E{ :J자1f 복응도 없는 11복 flg썩el 절교를 등으면서 주 

는l으( ~'자1f 복응만이 fl짜el 갯응 옥A땀을 동ÓfOl 말씀째 주시고 gnfl 때 주fl 아냐는l께 더욱 

암사드링니다. 저는 부모는l깨서 보내주시는 《주깐증얀1)과 주보， (증떤의 만Lf)를 통ÓfOl 교효l 

소4l과 옥Äf삼 짙교를 잡아면서 마음으{ ${로를 받습 니다. 

지급은 독gl에 gl지만 곧 gf쿠에 잠시 다니라강 예정C;J LI 

다. 발써부터 주gl에 옥Äf는l 맏좀을 듣고， 금요찬g* 

잡효l에 강 8앙}을 Óf면 마음이 캉맏 종습 니다. 

낀강 우므{Óf시고 g앙 옥사딩을 ${째 11 

도아치l습니다. 주 S eK끼서 을 11홈 

과 링강이 1f득하"'tl요 . 



2007년 1 0월 7일 @ 쭈민흥현 

피펙장로 l 세가흑 l 수와 칼림 
저1962호 

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 

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만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φ써영 요바칩새 

200'1낸 111택샤효틀의 고백 

우액한 종에서 은총의 앤홈ji효 

떻 내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뻐+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악한 마귀의 참소를 견디면서 주닙 

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거 

하시는 성령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 된 교 

회를 세우는 일에 절제하며 근신하며 관용하며 주장하 

지 않고 겸손하게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정태동 안 

수징새 

앨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내 자아와 자존심을 갖고 있는 이상 주님의 도 

구로 사용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 

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철환 안 

수집새 

떻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였던 나의 모습이 주님의 

뭇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뭇을 위해 섬겼던 것이 

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자부하며 나의 생각에 ‘이만큼 

섬겼는데’ 란 교만에 빠져 있던 악한 나의 모습 앞에 

회개만이 있었습니다. (조증민 요바칩새 

*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로 
지 나 자신이 부인되고 비워지고 인간의 방법과 지 

식과 지혜와 판단을 모두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 

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째달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긍훌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O.}하며 예루살렘성을 뻐}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김성호안수잡새 

앨 주님의 말씀과 뭇을 아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과 주님과의 산 교제가 없이는 믿음 

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음을 째달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님임을 힘껏 전하는 믿음의 일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종홍 안수집새 

앨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라 

고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 

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 

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φ%빼 요냐징새 

앨 지금까지 저는 주님 앞에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으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내 

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사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 

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뻐}보며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뭇을 쫓아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 

며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보신 요바집새 
떻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 받은 청지기로서 온전히 헌신하며 봉사하 

는 참된 일문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의 확신을 가진 일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문， 복음을 위해 고앤l 참예하는 일문’ 

이 될 수 있도록주님께 간구하며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낌연태 안수칩샤) 

떻 주님께서 나는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법과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또한 통회 

의 눈물과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7싸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장철규 안수집새 *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육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고 폭넓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세밀한 지 

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피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으로 큰 힘 

을 얻었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낌철환 안수잡새 

?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용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 

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 주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게 째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일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께성성 안수집λH 

*10월 19월 금요친쌍집회 시에 피택장로들의 주제발표(믿음의 싫 하 11:1"'，낀가 있습니다 

모든 상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 니 ôt 
t::I 왼엉 을 ::><: 

i --. J~ 새 \? 

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질그룻임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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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식을 

5. 주옵시고 

’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습 
니다 . 매추일 교외에 나오는것조 

차도 게을리했었는데， 올케언니의 

인도로 중연교외에 냐왔습니다 . 

예배를 드리연서 은들렸던 제 밍 

음을 잡아주시며 늘 곁에 계신 예 

수닝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초지애j 

(편집국) 



0 2007년 1 0월 7일 

모임 도의 부친 ， 23교구장 

미구역) / ')월 26일 별 
1 안수집시회월례회 

세 ， ')월 28일장혜 
일시 :8일(월) 

7 홍순덕 타교집사(박연 
새벽기도회후 

자집사의 모친， 강진 
징소 갈헐리흩 

택 안수집사의 장모， 

2 1교구 부평구역) / 9 
열 세 월 27일 별세 ， 9월 29 

1 이석현 타교권사(이영 8 오 일봉장은혜 싱도(오무일 
숭 성도의 부친 ， 김인 집사의 부친， 윤정회 
숙 성도의 시부 ， 15교 권사의 시부， 1 7교구 
구 방배3구역) / 9월 성산구역) / 9월 29일 
2 1 일 별세， 9월 23일 별세 ， 10월 l일장혜 
장려" L~ ul (~l ..... I "71 21 9 이신옥 성도( 17교구 

2 박수남 씨(황이지 집 마두구역) 시0월 l일 
사의 모친 ， 이상백 성 별세 10월 3일 장례 
도의 장모， 11교구 의 ’ 

정부2구역)/9월 23일 

별세 ， ')월 2;일장예 결 혼 

3‘ 이화연 타교권사(이경 1 최성국 군(최만우 안 
환 안수집사의 모친 ， 수집사 배욕순 권사 
윤 희 집사의 시모， 8 

의 아들， 10교구)과 이 
교구 영일구역) / 9월 

재경않이숭회성도 
24일 별세， 9월 26일 

김은엽 성도의 딸，반 
장혀! 

여장로교회) / 1 3일 
4 이중녀 성도(이제건 

(토) 오후 2시 ， 부산 해 
성도의 모친 l 장숙희 

앙혜딩훌 7충 
집사의 시모， 8교구 길 2 최원화 군(최윤용 집 
동구역) / 9월 26일 별 사 최순자 집사의 아 
세 ， 9월 28일장려1 

틀， 2 1교구)과 유 리 
5 조운호 씨(조주성 집 

않유운형 성도 신동 
사의부친， 강해정 집 

순성도의딸， 타교회) 
사의 시부， 10교구 덕 

/ 13일(토) 오후 4시 ， 
소l구역) / 9월 26일 

세안프라자 지하l충 
멸세 ， 9월 28일장혜 

세안웨딩중앙훌 
6 이은구 씨(이인숙 성 

쭈만흉현 

교피소석 

2(빼년 빼2Jt CMTC 훌린 (~훌리형 : 3추간 징소 :빼리톨) 

·CMTC 션퍼훌I! 

시 간 10월 7잉(오를) 

18:10-19:10 1 찌1강 선교와 자기부인 

19:10-19:30 1 쩨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10월 14밑(다음 주엄) 

18:10- 19:00 I 쩨3강 종교 켠역열 사례， 선괴지 연구사례 

19:00- 19:30 1 체4강 선교 영성 기도회 

·흩헌 당일 오후 3，1.뿌터 갈룰리흩 잉구에서 수강신청 

.CMTC 핵루를톨 : 10옐 27일(토)， 14:00- 17:00 

톨빽과회후변헌도 

·피택자고시및면접 

일 시 : 10월 13일(토) 

장 소 : 저11교육관 307.호 외 

대 상 : 피택안수집사 피택권사 

.CMTC 팀장운련 

일 시 : 10월 17:일(쥐 

저녁 8시~1O시， 본딩 112호 

10월 19일r금) 

저녁 11시~새벽 1시 기도원 

대 상 인수집사전원 

일 시 : 여딸회 10월 10'앨쉬， 1부 예배 후 남뾰회 10월 13웰퇴， 오후 2시 I • 청년2부 쩌114차 정기총회 
장소 : 여웰회 각교구구역징영옆련 | 일 시 10월 14일(주멜 오후 12시 10분 

늠땐회 1:<1회(1 ，5，9，13，ηa교구뉴30t호 2AI회(~6，10，14，18，22ii!:구뼈호 | 장 소 : 제2교육관 2층 

3A때3，7，11 ，15，떠외교귀때1호 4:<1회(4，8，1~16，20，24교구벼07호 

2007년도 쩌15자 악올 • 셰혜식 얀배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0월 14일 15:00-15:50 (최종철목사) 309호 (정충신목사) 304호 

(다음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6:00-16:40 (이성진목사) 309호 (장 훈목사) 304호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혜란? 교육관 유아세려|란? 교육관 
1 0월 21일 15:00-15:50 (김준회목^n 309호 (최성규목^tl 304호 (안치원목사) 301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따16:40 장소 장소 

10월 28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본당) 유아 (오후 3시， 갈렬리훌) 

(주일) 오후 4시 %분까지입실바람 세례식 오후2시%분까지입실바람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8 (월 9 (화 I 10 (수) I 11 (목) I 12 (금 I 13 (토 I 14 (주일) 
설 교자/기도자 | 김성관/이형수 | 윤수일/최계열 | 황진섭/김홍열 | 유재진/최영인 | 김철규/김충식 | 양태선/김정희 ! 여국근/이복순A 
설 교 본 문| 막 1 :1-8 시 18: 1-7 시 19: 1- 10 사 19:11-25 사 20:1-6 사 21:1-10 사 2 1 : 11 - 17 

예배담당 안내 (1 0 /1 0 - 10/1 4)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도 찬양 

10/10 수요 I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요 11:14-23) 김성관 목사 김철규 송해숙 나가난복지 귀한 성에 (만도렌 연주대) I 날대속하신 예수째 (호산나찬양대) 

10/10 수요 II 하나님의 어린 양 (요 1:29-34) 박인기 목사 양태선 박남희 성부의 어린 양이 (실로암 찬양대) 

10/ 12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임현덕 예루살햄찬양대 / 피아노 5중주 /태너조정민 

10/14 주일 I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6-14) 정충신 목사 유성택 이태식 〈예배전 찬앙〉 

10/14 주일 II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6-14) 이회식 목사 윤수일 김환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외 / 피아노 트리오 (엄n백오케스트라) 

10/14 주일 m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6-14) 김성관 목사 김익환 안석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외 / 여성중창(앨루야찬양대 슬라스츠) 

10/14 주일 W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6-14) 임현덕 목사 이경준 구재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 / 트렁본 박성운싸앤 요체스트라) 

10/14 주일 V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6-14) 양재웅 목사 탁정헌 장송규 십자가 군병 되어서 외 /뼈 김인복， 바라톤 박경훈{뺑 찬양대 솔리스츠) 

10/14 주일찬양 시 련을 통하여 자람 (벤전 4:12-16) 김성관 목사 이성진 이홍우 사랑부 중창단 / 어l바다부 / 20교구 

저1962호 

a뽑충흰 지도으l 창 
띠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6일， 금요찬양집회 시)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a 위입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어 
모든 말씀을 준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히 제3차 청지기훈련 말씀을 온전 

히 준비할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1m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댁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 

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7t는 선교사’ 와 ‘보내 

는선교샤가되게하소서 

딩 1 . 1.1 전도와매월둘째주수요일과토요일에 있 

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통 일대의 모 

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딩 예루λ챔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 

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a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 • 동산 · 복 
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중인 수양관， 본당 외 

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센 연속 기도실 : 본당 11갤 I 

2007년 뼈13차 형지기훈현 

ii!.획71 필요한 엉젠 부홍 
(하박국 3:2) 

일 시 : 10월 26일(금요일) ， 져녁 7시-9시 

대상:모든교인 

장소:충연교회본당 

강샤:김성판위임목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 집회 안내 ( 짧 031 -766-5425) 
[ 촬二lFlII 는 · 분 · 틀 t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둥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집 회 | 시간 | 차 량 
보」 다 U 

본당 

보」 당 u 

효~'â'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키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본당 l 

본당 l 

Simu~ar없JS 뼈n때때S In 바glish ， Chir쨌， J뼈nese 
and Sign 녀ng 미age are avai녕ble at the 8원910’ C I(χ <

wα쩨p 않fVice， and 않 냐n ‘an， Chinese, Mα멍이~. 
Russan. Hi띠i and I때ooes때1 are 외sc avalable 외 the 
One O' cI(었<w，α앙IIp 않vice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 15 저1] 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l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 15 갈 릴리 훌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l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 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 5 베 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션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남선우 박인기 류병회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제1교구위원징 딩회서기 시링부징 빼뻐원징 어빠|부징 어I~메부 13.교구 신교위원회 15교구 대회|부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충현기도원김 깅사위원 예배위원 신교위원징 쩨징위원징 

3교구 4교구 8교구 7교구 21교구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친앙위원장 제2교구위원징 행정위원집 기획위원 봉A~원 
5교구 2교구 a교구 펀집국 18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김준희 윤수일 
24교구 1교구 16.교구 9교구 10교구 

딩회부서기 예배위원 동산부잉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황진섭 유재진 강병구 전성원 김철규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20교구 새7펙。꿇부 11교구 선교위부지도 칭년1부 
예배위원 때배위원 1깅구징 14교구정 예배위원 이용진 양태선 유성택 유현철 탁정헌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12교구 17교구 19.교구 ‘ 「드。-닙「 
실로잉진g때징 11교구징 g션1부징 깅Af위원징 봉Af위원징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아실호 최지윤 14교구 6교구 23교구 

제1교얽|원징 지랑E때부징 예배위원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신부징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 여전도사 
19.교구징 9교구장 21교찜 20.교구정 7교구징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 김숭곤 11교구 16교구 17교구 5교구 6교구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영이부징 중등염징 탁이부징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1교구 20교구 8교구 10교구 14.교구 

17교댐 기억위원 세2교육위원정 4교구징 건축위원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엄 임태주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김은철 진학래 
18교구 21교구 대학부 23교구 15.교구 

유년부정 칭년g부정 잉O뉴엘밟때징 셰징위원 %교댐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전영회 

검신국 전계식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a교구 9교구 4교구 2교구 19.교구 

이혜숙 황순란 김정운 
1교구정 찌징위윈 10.교구징 뚫1부정 16교구정 7교구 13교구 24교구 
구재완 송두섭 최치용 신선길 유장태 
3교구정 8교램 예배위원 $교육위원g 유이부정 

· 찬앙감독 강임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l 진입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1표구정 6교갱 신교위원 Z교구정 기브리엘전엠g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15.교구정 외신부징 5교구징 1뻐구징 · 선교사송요한 


